
최근의 섬유 소재 개발 

 

1. 서 언 

섬유선진국에서는, 의류와 관련된 원사, 직·편성 염색물, 봉제품 등의 생

산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 중에 하나인 폴리에스터 섬유도 예외는 아니

다. 이러한 섬유업계의 세계적 흐름 속에 섬유소재 판매업자가 생존하기 위

해서는 우선 차별화 원사의 개발과 그 차별화 원사를 축으로 한 실(폴리머 

포함)∼직·편성∼염색가공에서의 각 공정 수직연대에 의한 고차원의 차별화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단순한 차별화 원사 또는 염색가공기술이라면 바로 해

외로부터 모방품이 나오고, 즉시 비용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도저히 경쟁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수직연대에 의한 고차원의 차별화기술이 융합되어 있으면 

충분히 선두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핵심은 고차 차별화기술과 융합되어야 할“차별화 원사의 개발”이

다. 섬유소재 개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차별화 폴리에스터섬유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예를 들어가면서 그 개발상황 및 금후의 개발방향에 대해 기

술하기로 한다. 

 

2. 폴리에스터의 특징 

폴리에스터 섬유는 3대 천연섬유인 견, 양모, 면 및 화섬(레이온)과 비교하

면(표 1 참조), 건조시의 인장강도가 높으면서, 습윤시의 강도도 저하되지 않

으므로 취급이 용이하다. 그 때문에 의류용도, 산업자재 용도 등에 범용적으

로 사용되어 섬유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폴리에스터 섬유는 그 특징으로 인해 성형가공이 쉬우므로 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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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할 때 이형단면으로 하거나 수축성을 바꾸는 등의 차별화가 가능하다. 

폴리에스터 섬유가 갖는 특성 및 잠재적 특징을 제직, 편성, 염색가공 공정

에서 발현시키면 태 향상 등의 차별화가 가능해진다. 더욱이 폴리에스터에 

개질 가공제를 첨가하고 그에 맞는 제직, 편성, 염색가공 기술을 이용함으로

써 섬유소재로서의 더욱 대폭적인 차별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표 2 

참조). 

 

<표 1> 폴리에스터 섬유와 타섬유의 비교 

 폴리에스터 견 면 양모 레이온 

건조(g/d) 4.3∼6.0 3.0∼4.0 3.0∼4.9 1.0∼1.7 1.7∼2.3 인장 

강도 습윤(g/d) 4.3∼6.0 2.1∼2.8 3.3∼6.4 0.8∼1.6 0.8∼1.2 

비중(g/m3) 1.38 1.33 1.54 1.32 1.51 

수분율(%) 0.4 11.0 8.5 15.0 11.0 

열의 영향 238℃∼연화 150℃∼분해 235℃∼분해 130℃∼분해 260℃∼분해 

 

 

<표 2> 폴리에스터의 특징 

특성 장점 단점 

비 용 대량생산으로 제조 비용이 싸다  

용융방사 
단면형상, 굵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3성분의 첨가, 혼입이 가능하다 
 

열가소성 

(열고정성) 

열수축률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열고정에 의한 주름가공이 가능하다 

고온(담배 등)에 

  녹는다 

강직한 

분자구조 

강도, 내구성이 우수하다 

알칼리 감량이 가능하다(태의 표현 가능) 

딱딱하다 

인공적이다 

소수성 
물, 습기에 안정 

이지 케어성이 우수하다(속건성, 형태안정성) 
흡수성, 흡습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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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연섬유의 특징 

우선 폴리에스터가 모방해온 대표적 천연섬유인 견과 양모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견은 삼각단면 구조를 하고 있고 단면형상과 굵기가 불균

일하며 자연적으로 비틀어진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 인해 견이 갖

는 독특한 광택과 심도 있는 색채, 그리고 벌키성이 있는 독특한 태를 지니

게 된다(그림 1, 2 참조). 또 견의 단면은 성질이 서로 다른 물질(세리신과 피

브로인)로 인해 2층구조를 하고 있고(그림 3 참조), 견의 정련(degumming)이

라는 세리신 용해공정을 거침으로서 더욱 견 특유의 유연한 태를 지니게 된

다. 

양모의 형태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본체를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외피가 둘

러싼 구조로 되어 있다(그림 4 참조). 본체부분은 2종류의 약간 다른 성질의 

단백질이 서로 접한 상태(바이메탈 구조)로 되어 있다(그림 5). 이 바이메탈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성분의 수축성 차이로 인해 크림프 구조를 발

현하고, 벌키성의 태를 가지며, 또한 스트레치성을 갖게 된다. 

 

 

<그림 1> 실크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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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크사의 형태 

 

 

 

<그림 3> 정련 전후의 모식도 

 

 

 

<그림 4> 양모의 흡습성과 발수성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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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바이메탈 구조에 의한 권취발생의 원리 

 

4. 폴리에스터 개발동향 

폴리에스터의 개발은, 1958년 폴리에스터의 생산을 시작한 창성기(創成期)

부터 시작되어, 바로 천연소재에 대한 학습기(學習期)에 들어서면서 앞에서 

설명한 견과 양모의 형태를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

니다. 따라서 폴리에스터 소재의 개발동향에 대해서는, 천연소재인 실크 및 

양모에 대한 접근을 연대별로 각각 천연섬유의 어떠한 형태를 목표로 하여 

기술개발을 해왔는가를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실크로의 접근은, 제1期인 1960년대에는 견의 광택 및 산뜻한 촉감을 

추구하였는데, 이것은 브라이트 광택의 삼각단면형상 실의 개발이었다. 더욱

이 정련된 견직물의 유연성과 드레이프성을 추구하였는데, 이것은 직물에서 

실간 접압(接壓)을 떨어뜨리는 알칼리 감량기술의 개발이었다. 

제2기로서 1970∼1975년경까지는 견이 갖는 섬세함을 부여하기 위한 세번

수 실의 개발이었다. 더욱이 벌키성과 유연성의 부여를 목적으로 수축이 서

로 다른 폴리에스터를 혼섬하는 기술의 개발이었다. 

제3기로서 1976∼1980년대 후반에는 견이 갖는 복잡한 얼룩(斑, 단면형상

반 및 굵기반)으로 인한 자연스런 외관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방사기술, 가

공기술의 개발이었다. 더욱이 폴리에스터가 가진 균질성에서 오는 인공적인 

태와 외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구조 섬유기술의 개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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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술한 것처럼 종래 폴리에스터의 발전은 분명히 천연섬유로의 접근

이며, 특히 형태를 유사하게 하여 보다 천연섬유에 근접시키려는 것이 목표

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1980년 후반까지의 폴리에스터 시대는“천연섬유 학습

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제4기인 1990년경부터 신합섬이 등장했다. 신합섬은 폴리에스터를 

천연섬유에 근접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기술개발, 상품개발을 추진해온 1980

년대까지의 OO라이크 폴리에스터 섬유와는 전혀 다르다. 폴리에스터 고유의 

태, 외관을 갖는“새로운 감성소재”라고 할 수 있다. 신합섬의 특징을 명확

히 하면, 기술적으로는 특수 고분자, 특수 방사, 사가공, 고차 제직과 염색가

공기술을 구사한 것으로 종래의 폴리에스터가 주로 단일기술을 사용해온 것

과는 대조적이다. 이 제4기에서는 실크라이크부터 뉴실키라는 합섬 독자의 

분야를 형성하여 유연하고 큰 벌키성, 매끈감이 없는 드라이파우더 터치, 섬

세한 수축반(收縮斑)과 웨이브반 등 종래의 실크라이크 소재로는 얻을 수 없

었던 신합섬 소재의 감성이 핵심이다. 

그리고 양모로의 접근은, 연대별 기술개발동향은 실크와 마찬가지로 1960

년대를 제1기, 1975년경까지를 제2기, 1980년대 후반을 제3기, 1990년대를 제4

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가연(�撚)가공기술(그림 6 참조)에 의해 양모와 같은 권축(捲縮)

을 부여하는 기술의 개발이고, 이어서 제2기는 가연가공기술을 더욱 발전시

킨 선연(先撚) woolly 기술의 개발이며, 제3기는 캐치온가염 폴리머의 개발과 

고속기류를 이용하여 2종류의 실에 벌키성을 갖게 한 혼방섬유(그림 7 참조)

에 다시 2종류 실을 합쳐 가연가공을 행하는 복합가연가공기술의 개발이다. 

또한 후염이색(後染異色) 염색기술의 확립으로 선염효과의 표현이 가능해

졌다. 더욱이 제4기는 울라이크부터 뉴소모라고 하는 분야에서 소모조(梳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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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 소재의 고급 소모화 경향에 대응하여 세번수화(細데시텍스), 화인데시텍

스화의 기술개발과 강연고밀도직물의 품개발을 하여 소모조 태에 합섬 특유

의 산뜻한 촉감과 반발감을 부여하여 수트, 바지, 재킷 등의 새로운 용도에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6> 가연가공사의 외관 

 

 

<그림 7> 공기가공사의 외관 

 

5. 현재의 폴리에스터 소재 개발상황 

지금까지 언급해 온 것처럼 폴리에스터 소재의 개발은 천연섬유로의 모방

을 거쳐, 폴리에스터 고유의 태(감성)와 외관을 갖는 신합섬을 창출하는데 이

르렀다. 그후 현재까지 소재개발은 고도의 정밀한 것으로 한층 더 발전을 이

루어 (1)복수의 감성을 겸비한 고감성 소재, (2)기능성을 갖춘 기능소재, 더욱

이 (3) 이 기능성과 감성을 융합시킨 기능감성 소재가 개발의 목표로 되어 

있다(그림 8 참조). 다음에 이 3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사례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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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림 8> 현재의 폴리에스터 

 

5.1 고감성 소재 

고감성 소재는 복수의 감성을 겸비한 소재로, 예를 들면“외관과 태”또는

“터치와 태”라는 2종류의 서로 다른 감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1) Shalltray 

Shalltray는 거친 멜란지 외관과 소모조의 태를 겸비한 소재이다. 캐치온가

염사와 특수 방사기술로 얻는 자연스런 외관을 가진 실과의 복합으로, 종래

에 없는 농색 또는 담색의 거친 멜란지 외관을 표현한다. 게다가 그 사구조

에 의해 적당한 벌키감과 반발감이 있는 소모조의 태를 발현시킨다. 

(2) Rontel(사진 1) 

Rontel은 소프트 터치와 자연스런 외관, 벌키성과 반발감이 특징인 소재이

다. 특수 폴리머와 고차가공기술에 의해 실 표면을 랜덤하게 피브릴화시킴으

로써 종래에 불가능했던 피브릴의 강약을 조절한 자연스런 외관을 표현한다. 

또한 특수방사기술에 의한 실 구조에 의해 적당한 벌키감과 반발감을 나타

내고 있다. 

(3) Anancio(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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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ncio는 심색성이 있는 극세조로서 소프트한 태가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터치인 극세섬유는 실의 올수가 많기 때문에(비표면적이 크다) 광반사

가 크고, 광택이 있어 심색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결점이 있었다. 그러나 

Anancio는 특수 폴리머기술과 고도의 방사 또는 사가공기술로 이 결점을 극

복하고 있다. 즉 극세조의 소프트터치가 있으면서 저광택 심색성이라는, 상

식적으로 양립시킬 수 없는 상반된 특성을 겸비한 소재이다.  

(4) Sildome(사진 3) 

Sildome은 폴리에스터에서는 처음인 작잠조(�蠶調) 소재이다. 특수 이형단

면과 특수 폴리머에 의해 멧누에(�蠶)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마찰감과 적당

한 광택 그리고 풍부한 벌키성과 경량감을 겸비한 소재이다. 

5.2 기능소재 

기능소재는 의류를 쾌적하게 착용하거나 쉽게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을 갖는 소재이다. 

(1) Aerocapsule(사진 4) 

Aerocapsule은 실의 안에 큰 중공을 가진 경량소재이다. 40%의 중공률을 갖

는 이 소재는 중공부에 대량의 공기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뜰 정도

의 경량성(비중)을 갖는다. 또한 이 중공부의 데드에어(dead air)는 단열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소재이다. 

(2) Esuviron(사진 5) 

Esuviron은 우수한 스트레치성과 회복성을 가진 소재이다. 특수한 폴리머와 

고도의 방사기술, 고차가공기술에 의한 나선 크림프 구조로서, 폴리에스터 

100%로도 우수한 스트레치성 및 높은 회복율을 갖고 있다. 

5.3 기능 감성소재 

여기서 언급하는 기능감성소재는 상술(上述)한 쾌적기능성과 감성을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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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소재이다.  

(1) 테비아(사진 6) 

테비아는 스트레치성(기능)과 소모조의 태(감성)를 융합시킨 소재이다. 폴

리에스터와 친숙한 폴리에텔에스테르계 탄성사인 Rexe를 특수 사가공기술에 

의해 자연스런 소모조의 폴리에스터로 둘러쌈으로서 기능성과 감성을 융합

시키고 있다. 

(2) 바루코티(사진 7) 

바루코티는 경량성(기능)과 고심색성의 외관(감성)을 융합시킨 소재이다. 

특수방사기술에 의해 얻어진 고중공사와 특수 고분자사와의 특수 혼섬가공

기술에 의한 숭고한 이층구조사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해 고중공사의 중공부

분뿐만 아니라 이층구조의 층간 틈에도 많은 공기를 함유시켜 경량이면서 

동시에 공기층에 의한 단열효과도 발현시키고 있다. 또한 고중공사의 사구조

를 제어하여 심색성을 실현하고 있다. 게다가 이층구조사의 형태와 실 구성

으로 적당한 벌키성과 반발성이 양호한 태도 표현하고 있다. 

(3) Cortico(사진 8) 

Cortico는 우수한 흡한속건성(기능)과 새로운 질감 및 자연스런 외관(감성)

을 융합시킨 소재이다. 특수 폴리머기술 및 고차가공기술에 의한 미세한 요

철표면 구조와, 특수방사기술에 의한 랜덤한 섬유집합체 구조에 의해 우수한 

흡한속건성과 섬세하고 드라이한 새로운 질감 및 자연스런 외관을 발현시키

고 있다. 

(4) Trixion(사진 9) 

Trixion은 스트레치성(기능)과 양모와 같은 벌키성, 반발성, 자연스런 외관

(감성)을 융합시킨 소재이다. 이들의 특징은 특수 폴리머기술과 고도의 방사

기술, 고차가공기술을 통해 형성되는 랜덤한 권축구조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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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Rontel 

 

 

<사진 2> Anancio 

 

 

<사진 3> Sild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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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Aerocapsule 

 

 

<사진 5> Esuviron 

 

 

<사진 6> 테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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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바루코티 

 

 
<사진 8> Cortico 

 

 

<사진 9> Trix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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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언 

금후 폴리에스터섬유의 개발방향은 더욱 고도의 감성, 고도의 기능성을 함

께 겸비한 소재를 추구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다. 특히 원리적으로 양립시킬 

수 없다고 생각되는 감성과 기능성을 어떻게 겸비시키느냐가 중요 핵심이라

고 생각된다. 

그와 동시에 생산자는 지구환경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폴리에스터 

수지가 섬유로서 뿐만 아니라, 페트병, 페트필름이라는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어, 그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형태의 폴리에스터를 

재활용한 섬유가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리사이클링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 중금속이 없는 폴리에스터 생산기술이 개

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후의 폴리에스터섬유의 개발은 단순히 감성이나 

기능성을 융합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그 기술개발이 환경문제를 배려한 형

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 


